
일본의 신 섬유비전  

– 해외시장 도전으로 섬유산업 가능성 찾아 

일본의 산업경제성이 그동안 추진해온 ‘섬유비전’에 이어, 2008년도부터 시

작되는 새로운 섬유비전 중간종합안이 2007년 5월말에 공표되었다. 이 새로

운 비전은 ‘섬유산업의 전망과 과제, 기술과 감성으로 세계에 비약하기 위하

여 – 첨단소재로부터 패션까지’라는 제목에서와 같이, 산업으로서 비의류 분

야나 해외시장의 개척, 기술력과 디자인력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

축 등의 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어웨이(away : 상대방의 본거지)에서 경쟁’과 같이 해외시

장개척을 표현한 ‘신 섬유비전’을 베이스로, 비의류 분야 개척과 한발 더 나

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도 넓은 뜻으로 말하자면 어웨이(away)에

서의 경쟁으로 이해하고 이로부터 섬유산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앞을 내다보

기로 하였다. 

 ◎ 섬유산업 – 생활창조산업으로 내세워 

새로운 섬유비전 제정 작업 중간에 일단 종합된 안에서는 ‘첨단소재로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를 부제(副題)로 하여 섬유·패션산업을 기술과 감성을 살

린 생활창조산업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2008년도부터 5년간 

정부정책 지표로서 섬유산업을 이끌고 갈 것이다. 

중간 비전 종합안의 내용은  ⓛ 섬유산업의 의의와 발전 방향성  ② 섬유산

업의 현황  ③ 섬유산업이 전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국가 역할의 3



부로 구성되어 있다. 현 비전이 내건 구조개혁은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거래선과의 수주 및 발주, 자재·부품의 조달, 재고, 생산, 제품

의 배달 등을 IT를 응용한 경영관리수법)의 개선, 중소섬유제조사업자의 하

청의존체질 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 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그

러나 종합하는 데에서는 “실제는 사업추진이 늦은 기업도 남게 되어, 그러한 

기업이 앞으로 구조개혁을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격화되고 있는 경쟁

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안은 ‘섬유산업이 전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국가의 역할’에 대

하여  ⓛ 구조개혁 추진 ② 기술력 강화  ③ 아시아·세계에 대한 정보발신력

(情報發信力)·브랜드력 강화  ④ 국제적으로 추진된 사업추진  ⑤ 인재 확보·육

성을 주축으로 한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산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필두로, 현행 

지원책이 끝난 후에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 활용, 기업재편, 통합 등으로 산

업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와 제휴하여, 의류와 인테

리어, 일용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만사상담창구(萬事相談窓口)와 같은 종

합거점을 정비하는 구상을 내세웠다. 

 ◎ 중소사업자에게는 이번 ‘자립사업’이 마지막 

2003년에 책정한 중소섬유제조사업자 자립사업은 현행 비전의 중핵(中核)

이 되었다. 섬유산업의 중류(中流 ; midstream) 제조사업자가 주로 의존해 오

던 임가공으로부터 탈각(脫却)하여, 스스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

판매까지 직접함으로써 자립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섬유산업이 구조개선

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평가해 온 2008년까지의 5년 동안 정부 시책의 

중핵이 되어 왔다. 



그 5년째에 채택된 사업이 2007년 7월에 발표되었다. 신청된 224건 중에서 

105건이 채택되었으며, 판로개척을 폴로(follow)하는 추가지원이 55건이 된 

것이 특징이 되겠다. 자사 브랜드 추진과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도와 

성공토록 하고 있다. 지원총액은 약 20억엔이며, 이 사업은 이번으로 5년간

의 총누적 채택건수는 555건이고 섬유관계 기금은 약 150억엔을 투자한 것

이 된다. 

이 자립사업은 2007년도로 끝나는데, 섬유중류기업이 자립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5년동안의 시한입법(時限立法)만으로는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자립사업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용 펀드 등이 있다.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상담창구인 지역지원사무국을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의 각 지부와 오키나와 사무소까지 합하여 10개소에 개설된다. 마케

팅 등에 정통한 전문가 약 60여명이 배치되며, 그 하부조직으로 약 400명의 

어드바이저(adviser)를 두게 된다. 그 중에 섬유전문 어드바이저로서 약 30명

이 결정되었다. 자립사업의 어드바이저로서 활동한 전문가도 들어 있다. 

 ◎ 섬유산업의 큰 과제는 수출진흥으로 해외 진출 

중간보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수출진흥은 섬유산업의 큰 과제로 되어 있

다. 내수가 뜻대로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다. 텍스타일업계는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Intertextile 上海)에 일본 파빌리온(日本 pavilion)을 내놓았고, 어패럴업계는 

저팬 패션 페어(Japan Fashion Fair : JFF)를 중국에서 개최하였다. 중국뿐만 아

니라 구미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되돌아보면 1985년의 플

라자합의(Plaza 合意)후로 엔화가 단숨에 크게 올랐다. 그 후로 일본 섬유업



계는 수출이 주(主)였던 것이 바뀌어 수입이 주가 되었다. 최근 20여년 동안

에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섬유대국(纖維大國)에서 섬유

강국으로 크게 성장함로서, 세계의 봉제거점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소재조

달의 상대로서도 일본의 경쟁국이 되었다. 그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봉제

뿐 아니라 섬유의 상류(上流), 중류(中流) 기업도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게 되

었다. 

그 결과, 일본의 기업은 정번적(定番的 : 정해진 상품번호로 관리·거래되어 

규격화된)인 상품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일본에서는 차별화품(差別化品)을 생

산함으로써 서로 생산영역을 분담해오고 있는데, 정번과 차별화와의 보더라

인(borderline : 경계선)은 나날이 변하고 있으며, 중국이 뒤쫓는 속도에 밀려, 

일본내 제조업이 살아남을 시장을 축소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러한 발

전도상국의 성장은, 동시에 소비력을 올리고 있다. 최근의 ‘중국시장을 잡아

라.’라고 하는 슬로건의 배경에는 생산지로부터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

국에 대한 기대가 있다. 

 ◎ 질을 높이는 기술개발력만이 난국 극복 가능  

원·연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으며, 합섬 등 소재메이커의 사업구조전

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때는 양을 추구하던 것을 질의 추구로 탈바꿈함으

로써 수익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질을 높이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개발력

이다. 이를 강화하지 않고는 현재의 원·연료 가격의 고등(高騰)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요불가결한 상품이라면 수요가(需要家)는 비쌀지라도 구

입한다. 그러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합섬메이커에게는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섬유산업이 해외시장, 즉 ‘어웨이(away : 상대방의 본거지)’로 가서 

경쟁하기 위하여는, 해외에서는 만들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불가결하

다. 특히 일본이 자랑하는 합섬산업은, 레귤러사(regular絲)나 솜이 국제시장

에서 항상 공급이 과다한 상황이므로, 고도의 가공기술이나 독자적인 생산 

프로세스가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한 대표격인 기술이나 상품은 나노테크 가공, 인공피혁, 그리고 합섬

들이 마지막 방어선이라고들 하는 아크릴단섬유 등이 되겠다. 중국을 중심으

로 한 해외기업의 기술적인 캐치 업(catch up : 따라잡기)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요즘 일본내 메이커도 개발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소재산업에도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적인 

가공기술 없이 세계에서 함께 세울 수 없다. 각 업계가 새로운 필드로 진출

하려는 움직임을 빠짐없이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